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분야 보도 특성 분석: 1999~2018 뉴스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News Report Characteristics o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for the Press in Korea: Based on 1999~2018 News Big Data

한승희 (Seunghee Han)**

초  록
이 연구에서는 1999년 1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약 20년 간의 기록관리를 주제로 한 뉴스 빅데이터 4,680 건을 

‘빅카인즈’에서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주제에 대해 시계열 기반으로 보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보도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주제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의 차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어빈도 기반 내용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언론 보도 내용의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분야 뉴스 
보도는 보도량과 보도 내용에 있어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보도량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 가장 많은 뉴스가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와 
사회 주제를 중심으로 중앙지와 경제지가 가장 많은 양의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보도 내용의 분석 
결과, 기록관리가 도입된 처음 10년 동안은 기록관리의 현장 적용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 
주제가 형성되다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로 기록관리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주요 요인이 되면서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a on the topic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based on time-series analysis. In this study, from January, 1999 to June, 2018, 4,680 

news articles o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topics were extracted from BigKinds.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coverage on the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topic, this study was 

analyzed to the difference of the press coverage by period, subject, and type of the media. In ad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word-frequency based content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investigate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media on the subjec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was analyzed to 

the differences of media coverage by period, subject, and type of media. As a result, the news in the field 

of records management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mount of news coverage and news contents 

by period, subject, and type of media. The amount of news coverage began to increase after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2007, and the largest amount of news was reported in 2013. Daily 

newspapers and financial newspapers reported the largest amount of news. As a result of analyzing news 

reports, during the first 10 years after 1999, news topics were formed around the issu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and diffus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How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ct,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has become a 

major factor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a large amount of political and social news has bee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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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양이 급속도

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저장, 처리하는 기술 역

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는 현재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라는 개념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함으로써 현상

을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통칭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더구나 초연결사회를 살고 있는 요즘, 연

결된 모든 것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리, 해

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은 앞으로

도 계속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학술 연구 분야

에서도 빅데이터와 그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

용 연구는 주로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그간의 표본 기반 연구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여러 학술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

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는 내용 분석 연구가 학계의 관

심을 받고 있다. 뉴스 자료는 시계열로 축적되

어 온 양질의 데이터 집합이다. 과거에는 처리 

시간과 정교함의 문제로 소규모 뉴스 기사 컬

렉션을 대상으로만 내용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

으나, 최근 자연어 처리 기술과 텍스트 마이닝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

해 많은 양의 기사를 처리하여 분석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다(박대민, 2016). 그리

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뉴스 데이터를 활용

한 학술 연구 분석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 정보, 데이터, 

정보, 도서관, 기록관 등과 같은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핵심 요소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

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받는 개념으로 인식되

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기록관리 분야는 1999년에 처음으로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로 몇 가지 정치,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되어 언론계에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관리 분야가 사회적으

로 널리 알려지는 데 기여했으나, 한 편으로는 

기록관리가 정치적 사안들과 쉽게 독립하기 어

려운 구조적 문제를 양산하여 우리나라 기록관

리의 독립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1999년 이

후로 약 20년 간의 뉴스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록관리 분야의 보도 특성을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방법은 양

적 분석과 질적 분석 모두를 포함한다. 그 동안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 과정 및 동향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몇몇의 시계열 분석 연구가 있으나, 뉴스 기

사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한 것은 이 연구가 거

의 처음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뉴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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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나 도구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등

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말한다(국

립중앙과학관, 2018).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대규모로 축

적되고 있으며, 뉴스 데이터 역시 예외가 아니

다. 전통적인 매체와는 별개로 온라인 전용 매

체가 증가하면서 축적되는 뉴스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2015)

는 2015년 9월 현재 140 여 개 매체에서 하루 

2~3만 건의 기사가 송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 데이터는 전통적으로 신문기사를 중

심으로 한 텍스트 형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멀

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한 기

사 내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

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다. 

뉴스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를 자연어 처

리, 영상 처리,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인명, 

기관, 수치, 인용문 등 정형화된 메타데이터로 

추출한 결과물을 말하며(신성헌, 2016), 다음

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박대민, 2013). 

첫째, 뉴스 빅데이터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

지 텍스트 중심의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경우에도 텍스트로 

변환․추출되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

문에 데이터의 규모에 비해 처리해야 할 데이

터의 용량은 다른 유형의 빅데이터에 비해 적

은 편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뉴스 빅데이터는 텍스트 

형태의 기사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비정형

적 성격뿐만 아니라, 날짜, 매체, 면종, 장르 등 

기사 메타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형화된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완전히 비정형적인 데이터보

다는 비교적 처리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뉴스 기사는 많은 경우 중복되므로 축

약 효과가 크다. 언론사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

료 등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화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중복되어 

생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여러 중

복 기사들을 하나의 대표 기사로 대신하여 처리

할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으

로는 여러 기사들을 중복되지 않은 사실 위주로 

종합한 종합 기사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업계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

련 기사를 묶어서 중요도 순으로 보여주는 구글 

뉴스(Google News)나 여러 뉴스를 종합, 요약하

여 보여주는 야후 뉴스룸(Yahoo Newsroom) 등

과 같은 뉴스 어그리게이션(news aggregation) 

서비스 이외에도 클러스터링, 뉴스 큐레이션, 오

피니언 마이닝과 감성분석, 기사 시각화 등 다양

한 기술이 뉴스 빅데이터에 적용되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은 비정형 뉴스를 정형

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뉴스 기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선보인 ‘뉴스소

스 베타’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빅카인즈(BIg 

Kinds, https://www.bigkinds.or.kr/)’가 가장 

대표적인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손꼽히고 

있다. 

빅카인즈 서비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990

년부터 시작한 ‘KINDS(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에서 진화한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2018년 6월 현재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48개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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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사로부터 뉴스를 수집하여 통합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뉴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2016년에 첫 선

을 보인 이후 2018년 8월 현재 5천 2백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

스는 기존의 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했던 단

순한 기사 검색에서 벗어나, 뉴스 속 인물 및 기관 

간 관계 네트워크 분석, 뉴스 인용문 분석, 뉴스 

키워드의 연관어 분석 및 트렌드 분석 등 심층적

인 뉴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

국언론진흥재단, 2018). 빅카인즈에서 뉴스 기사

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표 1>과 같다. 

빅카인즈의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뉴스수집시스템에서는 매일 48개 언론사

의 뉴스 컨텐츠를 자동으로 수집, 분류하며, 뉴

스분석시스템에서는 분류된 컨텐츠에 대해 자연

어 처리와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이용자에

게 제공한다. 그리고 뉴스저장시스템에서는 뉴

스 컨텐츠에서 처리된 메타데이터, 색인 등을 저

장, 관리한다. 

2.2 뉴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고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기존의 소규모 데이터

로는 알아내기 어려웠던 여러 현상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빅

데이터 분석 연구는 표본 분석을 통한 통계적 

유추의 한계를 넘어 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유형 (수) 언론사 (가나다 순)

중앙지 (8)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7)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지역지 (27)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

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방송사 (4) MBC, OBS, SBS, YTN

전문지 (2)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표 1> 빅카인즈에서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유형별 언론사 

<그림 1> 빅카인즈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출처: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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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처리를 통해 연

구자의 개입으로 인한 데이터 정리 및 해석 과

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특히 최근에는 뉴스 자료가 아카이브화 되

고 비교적 쉽게 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및 내용 분석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대량

의 뉴스 기사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들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

연어 처리와 의미연결망 분석이 결합된 자동화

된 뉴스 내용 분석 방법을 뉴스 빅데이터 분석

이라 한다(박대민, 2016). 

2.2.1 뉴스 빅데이터의 시계열 내용 분석 

사회 현상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론 중 시계열 내용 분석

(time-series content analysis)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를 대상으로 내

용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내

용 분석(content analysis)에서는 문헌이나 설

문,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 얻어진 텍스트를 대

상으로 이에 출현한 키워드의 빈도를 측정한 

후, 이를 통해 내용을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하

여 상위 차원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시계열 데이터를 대상으

로 내용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데

이터 전체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전체 데이

터를 특정 기준 시점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거나 다른 시

계열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박대민, 2016).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수작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내용 분석 방법으

로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시계열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특히 뉴스 기사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일 단

위로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시계열 내

용 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그러므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떠한 현상에 대해 시계

열을 기반으로 그 담론이나 논조, 동향 등을 비

교․분석할 수 있다. 

이은별, 전진오, 백지선(2017)은 국내 주요 

언론이 서울 내 외국인 마을을 보도하는 방식

을 분석하여 특정 외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고

정관념을 살피기 위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도된 뉴스 중 서래마을, 동부이촌동, 구로동

을 주제어로 보도한 3천 여 건의 기사를 ‘빅카

인즈’에서 추출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마

을의 뉴스 주제별 보도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이 대중에게 외국인 거주 마을

에 대한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고

착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성지영, 김성균(2017)은 언론에 나타난 덕수

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을 해석하기 위해 ‘빅카

인즈’를 이용하여 1966년부터 2017년까지 3천 

여 건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별 보도량 추이를 분석하고, 덕수궁 

돌담길의 장소 담론을 설명하기 위해 ‘빅카인

즈’에서 제공하는 연관어 데이터의 시기별 추

이 변화를 분석하고 이들을 범주화하여 해석하

였다. 

문헌정보학/기록관리 주제를 대상으로 한 시

계열 분석 연구는 일반적으로 학술지를 대상으

로 한 지적 구조 및 연구 동향의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나(김희정, 2006; 

박준형, 류법모, 오효정, 2018; 서은경, 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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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유사라, 2010;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최형욱, 최예진, 남소연, 2018), 뉴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2.2 뉴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내용 분

석에 많이 쓰이는 기법에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 있다. 

토픽 모델링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 중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클러스터링하여 

텍스트에 숨어 있는 주제를 추론하고, 이들 주

제 간의 관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

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Blei, 2012). 이러

한 특징으로 인해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를 활

용하여 특정 분야의 내용이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

다(강범일, 송민, 조화순, 2013).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고

도 하는데,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응용한 내용 분석의 한 방법(이수

상, 2012)으로, 앞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내용 

분석 기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

다(박한우, Leydesdorff, 2004). 텍스트 내 출

현한 단어들은 함께 출현한 다른 단어들과 조

합되어 특별한 의미 체계를 만드는 경향이 있

다는 가정 하에, 전통적인 내용 분석에서 개별 

단어의 출현 빈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

리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단어 간의 동시

출현빈도(co-occurrence)를 바탕으로 의미 네

트워크 행렬을 만들어서 텍스트 내에서 차지하

는 단어의 강도와 단어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

여 표현한다(김수연, 김대욱, 최명일, 2013; 장

정우, 최경호, 2012).

강범일, 송민, 조화순(2013)은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18대 대선 직전 2년 동안 총 

4종의 진보, 보수매체를 대상으로 3명의 대통

령 후보가 실린 기사에서 10개의 토픽이 시기

별로 어떻게 분포,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수상(2017) 역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

여 신문기사에 실린 2016년 경주 지진 사건에 

대해 관련 토픽의 유형, 사건 발생 이후 약 3개

월 간 토픽의 변화 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박승

정 외(2017)도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박근혜 정부 4년간 박근혜 관련 신문 사설을 분

석하여 23개의 토픽으로 분류하고, 토픽별 보

도량을 살펴봄으로써 진보 및 보수 매체의 뉴

스 이슈에 대한 소유권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토픽 모델링 기

법을 이용하였고, 분석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최윤정, 권상희(2014)는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용어 ‘빅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언어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빅데이

터’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한 2011년에는 보도의 

의미 구조가 중립적 성격이었으나, 2012년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간

이 지날수록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관심이 많

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봉제(2018)는 의

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00년부터 2016년까

지 뉴스 보도에 나타난 ‘도덕’과 ‘윤리’ 용어의 

사용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뉴스 텍스트에 대

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뉴스의 의도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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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2016)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8개 중

앙지의 정치와 사회면 기사 약 100만 건에 대해 

기사 정보원과 인용문 주제를 중심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매체별로 정보원과 

주제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토픽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복잡한 프로그래밍 기법

이 요구된다. 그러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토

픽 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수학적 개

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공개된 

무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단어 간

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직관적으

로 단어 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토픽 모델링 기법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박대민, 2016). 

3.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주제에 대한 언론 보

도의 특성을 양적 분석과 내용 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량

은 차이가 있는가?

1-1: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시기

별로 차이가 있는가? 

1-2: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주제

별로 차이가 있는가?

1-3: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언론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먼저 1999년 기록관리 관련 법

령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생산된 기록관리 주제 

뉴스 기사의 양적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에 대한 

보도가 시기별로, 주제별로, 언론사 유형별로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기록물 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은 차이가 있는가? 

2-1: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은 시

기별로 차이가 있는가? 

2-2: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은 주

제별로 차이가 있는가? 

2-3: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은 언

론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주제를 다루는 

뉴스 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뉴스 기사의 내

용이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2 분석 대상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뉴스 기사가 필요하다. 이 연

구에서는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된 기록관리 주제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사 유형별로도 보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언론사 뉴스를 모두 수집하였다. 빅카인즈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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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고 있는 3대 언론(조선일보, 중앙일

보, 동아일보)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사를 포함해 더 많은 수의 뉴스 데

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타당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검색 질의어

와 수집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그 동안 기록관

리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이슈가 언론에 노출되

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일

반적 보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검색 주제를 

‘기록관리’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는 ‘기록관리’가 학문 분야 및 연구 주제를 나타

내는 표준적 용어로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빅

카인즈에서 ‘기록 관리’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기록물 관리’로 검색했을 때 더 많은 검색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언론 보도에서 ‘기

록물 관리’라는 표현을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종적으로 질의어

를 ‘기록물 관리’로 수정하여 검색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인 기록관리 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1999년 

1월에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20년 간

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을 대상

으로 많은 수의 뉴스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 분석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뉴스 

보도 성향의 거시적 지형을 보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이은별, 전진오, 백지선, 201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색 질의어와 수

집 기간을 결정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4,680건의 뉴스 기사를 수집,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빅카인즈’에서는 뉴스 검색결과의 메타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타정보는 뉴스식별자, 

일자, 언론사, 기고자, 제목, 주제 분류, 사건/사

고 분류, 인물, 위치, 기관, 키워드, 특성추출, 본

문, URL 등을 포함하며, 주제 분류는 3개까지, 

사건/사고 분류는 2개까지 중복 분류를 허용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 결과를 통해 얻은 

메타정보에서 키워드, 주제, 언론사, 일자, 제목 

등을 추출하여 보도 특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3.3 분석 절차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진행된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3.1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빅

카인즈에서 수집된 뉴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다. 하나

는 보도량에 대한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

별 통계적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분석이

다. 보도 내용 분석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내용 분

석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사에 출현한 키

워드에 대한 빈도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다. 

먼저 출현 단어의 빈도 분석에 기반한 내용 

분석은 ‘빅카인즈’의 검색 결과의 메타정보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추출한 후 전체 기사를 대상

으로 하여 단어의 출현이 나타내는 특징을 먼저 

분석한 후, 세부적으로 시기별, 언론사 유형별

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전

체 뉴스 기사 데이터 중 제목 데이터만 추출하

여 시기별, 주제별로 나누어 언어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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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

시하였다. 키워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사 제목만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를 분석

한 이유는 뉴스 기사에서 제목이 주는 정보량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언어 네트워

크 분석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추출된 뉴스 제목을 대상으로 단어와 

빈도를 추출하는데, 이 때 KrKwic을 사용한다. 

KrKwic은 한국어 텍스트의 내용 분석을 위해 

박한우, Leydesdorff(2004)에 의해 개발된 소

프트웨어인데, KrText, KrTitle, KrWords 등

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 텍

스트로부터 단어와 빈도의 추출은 KrText 프

로그램을 통해 수행한다. 

둘째, 추출된 단어와 빈도를 이용하여 동시

출현빈도 행렬을 만들기 전에 의미 있는 네트

워크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불용어 제거, 유사

어 처리, 일정 빈도 이상의 핵심어 추출 등 단어 

정제 작업이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다. 

셋째, KrKwic의 하위 프로그램인 KrTitle을 

이용하여 일정 빈도 이상의 정제된 핵심어를 

대상으로 단어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작성한다. 

넷째, UCINET 6.0(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을 이용하여 앞서 생성된 단어 

동시출현 빈도 행렬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2> ‘기록물 관리’ 주제 뉴스 기사의 분석 절차와 활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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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Netdraw(Borgatti, 2002)를 이

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다. 

4. 연구 결과

4.1 보도량 분석 결과

‘기록물 관리’에 대한 보도량 추이를 분석하

기 위해 연도별 기사 건 수를 조사한 결과는 <그

림 3>과 같다. 최초로 기록관리 관련 법이 공포

된 1999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는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사 건 수가 매우 적었으나, ‘대

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을 시작으로 보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노

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이지원(e-지원)반출 논

란이 있었던 2008년에도 보도량이 증가한 후,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

출 논란이 있었던 2013년에 보도량이 폭발적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후 2014

년에 감소한 뉴스 건 수는 이후 차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보

도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6월까지의 뉴스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증가의 여지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과 관련

된 이슈가 기록물 관리 관련 뉴스의 증가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1.1 시기별 보도량

전체 데이터 수집 기간을 임의의 시기로 나

누어 시계열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 

수집 기간인 20년을 5개의 시기로 나누어 시기

별 뉴스 보도량을 분석하였다. 탄핵으로 인해 

파면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기 대선으

로 대통령에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새 대통령의 임기는 2월 말부터 시

작하기 때문에, 편의상 연 단위로 구분하여 대

통령 임기를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시기별 뉴

스 보도량을 분석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관리 도

입 초기인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에 가장 적은 

뉴스가 보도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보도량

이 증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인 2013년~ 

<그림 3> ‘기록물 관리’ 주제의 연간 보도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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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가장 많은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림 4> 시기별 뉴스 보도량 

4.1.2 주제별 보도량 

‘빅카인즈’에서는 뉴스 기사를 8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 기사 당 최대 3개의 주제

까지 중복 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 분류 메

타정보를 이용하여 주제별 보도량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

관리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주제는 ‘정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사회’와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주제에서는 단 2건의 

뉴스를 보도하였다. 

<그림 5> 주제별 뉴스 보도량 

주제별 보도량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 연

간 주제별 뉴스 보도량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전체적인 추이는 <그림 

3>의 연간 보도량 변화 추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제 분류 비중이 높은 ‘정치’와 

‘사회’ 주제의 보도량 변화 추이가 연간 보도량

의 변화 추이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연간 주제별 뉴스 보도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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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언론사 유형별 보도량

‘빅카인즈’에서는 언론사의 유형을 크게 5가

지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사 유형

별 기록관리 분야 뉴스 보도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

은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 유형은 지역지이며, 

그 다음으로 중앙지가 많은 양의 뉴스를 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별 언론사의 수가 달라 절대적

인 뉴스 보도량으로는 실제 언론사 유형별 보

도량을 알 수 없다.

<그림 7> 언론사 유형별 뉴스 보도량 

언론사 유형별로 보도된 뉴스 기사 건 수를 

해당 유형의 언론사 수로 나눈 후 이를 백분율

로 나타내면 언론사 유형별 뉴스 보도 점유율

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중앙지와 경제지가 기록관리 분야의 뉴스

를 가장 많이 보도한 반면, <그림 7>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보도한 지역지가 오히려 뉴스 보

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지의 종 수가 27종으로 가장 많아 

지역지 1종 당 평균 보도량이 적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언론사 유형별 뉴스 보도 점유율

<그림 9>는 언론사 유형별 보도량에 대한 시

계열 분석을 위해 연간 언론사 유형별 뉴스 보

<그림 9> 연간 언론사 유형별 보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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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중 방송사의 

경우 2007년까지 뉴스 보도가 거의 전무하다 

2008년부터 적은 양이지만 기사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추이는 <그림 3>의 

연간 보도량 변화 추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0>에서는 시기별 언론사 유형별 뉴

스 보도량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

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지역지와 중앙지

가 많은 양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전문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

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빈도 분석 기반 보도 내용 분석 결과

4.2.1 뉴스 전체 분석

수집된 전체 뉴스를 대상으로 ‘빅카인즈’의 

메타정보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이 중 상위 30위에 해당

하는 단어는 <표 2>와 같다.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기록물’이며, 그 다

음으로 ‘대통령’, ‘관리’, ‘기록’, ‘검찰’, ‘청와대’ 

<그림 10> 시기별 언론사 유형별 보도량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기록물 17,323 11 자료 4,000 21 혐의 2,574 

2 대통령 15,622 12 의원 3,863 22 보존 2,557 

3 관리 12,116 13 수사 3,782 23 조사 2,485 

4 기록  7,482 14 대통령기록물 3,443 24 의혹 2,454 

5 검찰  6,913 15 문서 3,257 25 국가 2,409 

6 청와대  6,417 16 열람 3,113 26 폐기 2,400 

7 공개  4,926 17 문건 3,027 27 주장 2,398 

8 정부  4,589 18 회의록 2,966 28 법률 2,391 

9 국가기록원  4,387 19 이관 2,747 29 업무 2,347 

10 대화록  4,073 20 유출 2,713 30 사건 2,334 

<표 2> ‘기록물 관리’ 관련 전체 뉴스 기사에 대한 상위 30위 빈도 단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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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단어가 그 뒤를 이었다. 상위 빈도를 차지

하는 단어를 통해 유추해보면, 기록관리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주제가 대통령 기록물과 깊

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뉴

스 기사가 증가하기 시작한 <그림 3>의 분석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 

가장 보도량이 많았던 2013년에는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논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회의록’, ‘대화록’, ‘유출’ 

등과 같은 단어가 높은 빈도 순위를 차지하였

다. 기록관리 행위를 나타내는 ‘이관’, ‘폐기’, 

‘공개’, ‘열람’, ‘보존’ 등의 단어 역시 뉴스 기사

에 자주 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

사’, ‘조사’, ‘혐의’, ‘의혹’, ‘사건’ 등과 같은 단어

가 고빈도어인 것을 볼 때, 기록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이 있었고 이들이 기사화되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상위 3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현직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2,005, 41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박근혜(1,569, 

54위), 문재인(1,105, 104위), 이명박(1,095, 106

위), 김대중(133, 1,025위) 대통령의 순으로 나

타났다. 

4.2.2 시기별 분석

대통령 임기별로 상위 빈도 30위에 포함된 

단어는 <표 3>과 같다. 이를 통해 시기별 기록

관리 뉴스가 다루었던 주요 이슈와 시기별 주

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1) 김대중 대통령 시기(1999~2002)

이 시기에는 기록의 유사 개념이라 할 수 있

는 ‘정보’, ‘자료’와 같은 단어들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 

개념을 도입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혼

재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데, 

2000년에 상위 빈도어로 나타났던 ‘도서관’, ‘공

공도서관’, 2002년의 ‘지식’과 같은 단어가 2000

년대 중반에는 상위 빈도에서 사라졌다([부록 1] 

참조). 또한 ‘솔루션’, ‘구축’, ‘계획’, ‘추진’과 같은 

단어를 통해 이 시기에는 기록관리의 체계적 도

입을 위해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

한 다양한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시기는 

기록관리 개념이 도입되고 관련 법 시행을 위한 

체계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현재는 사라진 개념을 지

칭하는 용어들이 상위 빈도에 나타났는데, ‘자

료관’과 ‘정부기록보존소’가 그 예이다. ‘공공기

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시

행되면서 자료관의 개념이 도입되고 2003년부

터는 자료관 시스템의 보급과 확산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현재의 기록관으로 대

체되는 이 단어는 2002년 이후로 상위 빈도에서 

사라졌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 순위를 나타냈는데, 2004년에 국가기록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04년 이후에는 상위 

빈도에서 사라졌다([부록 1] 참조). 

2) 노무현 대통령 시기(2003~2007)

이 시기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이어 기록관

리 제도가 체계화되면서 확장 발전하는 시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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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순위

김대중

(1999~2002)

노무현

(2003~2007)

이명박

(2008~2012)

박근혜

(2013~2016)

문재인

(2017~2018)

1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2 기록물 352 기록물 2,476 기록물 4,581 대통령 7,082 대통령 4,154 

3 관리 313 관리 2,003 대통령 3,306 기록물 6,179 기록물 3,735 

4 대통령 258 기록 1,306 관리 3,067 관리 4,763 청와대 2,025 

5 기록 246 대통령 822 기록 1,956 검찰 4,683 관리 1,970 

6 정보 143 정부 606 국가기록원 1,102 대화록 3,578 검찰 1,628 

7 보존 137 보존 574 자료 1,024 청와대 3,236 정부 1,402 

8 문서 134 문서 548 청와대 973 기록 2,768 문건 1,266 

9 구축 124 구축 544 정부 932 의원 2,569 기록 1,206 

10 문건 123 국가기록원 532 공개 785 공개 2,511 공개 1,112 

11 정부 114 기관 490 유출 721 회의록 2,474 수사 1,085 

12 공공기관 113 자료관 487 국가 633 수사 2,319 후보 1,002 

13 경찰 109 국가 471 사업 600 열람 2,087 자료 982 

14 자료 109 공개 462 열람 584 
대통령

기록물
2,077 이관 928 

15 한나라당 105 업무 424 보존 580 국가기록원 1,951 장관 906 

16 법률 104 사업 420 의원 574 새누리당 1,816 문서 890 

17 사업 97 추진 378 업무 555 국정원 1,797 
대통령

기록물
873 

18 작성 93 자료 372 폐기 555 의혹 1,703 국가기록원 802 

19 의원 91 정보 350 평가 534 혐의 1,651 박근혜 799 

20 유출 86 폐기 304 기관 527 민주당 1,595 파기 719 

21 회의록 74 공공기관 296 법률 523 문건 1,553 혐의 686 

22
정부기록

보존소
69 계획 290 검찰 517 정부 1,535 앵커 668 

23 기관 68 솔루션 259 노무현 508 유출 1,520 위반 668 

24 자료관 66 보관 257 추진 463 자료 1,513 지정 639 

25 국가 65 생산 249 관계자 455 조사 1,402 주장 627 

26 추진 65 홈페이지 241 
대통령

기록물
443 사건 1,394 법률 601 

27 공공 64 공공 241 고발 438 국회 1,359 위안부 599 

28 역사 61 법률 238 생산 436 
남북

정상회담
1,321 의원 585 

29 솔루션 59 운영 230 문서 430 주장 1,287 조사 582 

30 계획 57 대표 223 보관 417 이관 1,276 생산 565 

<표 3> 시기별 상위 30위 빈도 단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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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전 시기에 이어 ‘자료관’, ‘솔루션’, 

‘구축’ 등과 같은 단어가 지속적으로 상위 빈도

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전 시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이 확산되는 시기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 ‘공공기관’

와 같은 단어를 통해 기록관리의 공공성이 강조

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

어는 2004년 이후에는 상위 빈도에서 사라졌는

데, 이는 기록관리의 공공성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개’라는 단어가 이 시기에 처음 등장

하였는데, 2004년에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기록의 보존을 중시하던 이전 시기를 벗어나, 이 

시기에는 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로 ‘폐기’ 역시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

를 통해 이 시기에는 기록관리의 기능이 보존 이

외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단어

는 이후의 시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위 빈도를 

차지하게 된다([부록 1] 참조). 

3) 이명박 대통령 시기(2008~2012)

이 시기에는 ‘청와대’와 ‘노무현’과 같은 정치

적 개념을 상징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상위 빈도

어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의 퇴임 후 봉하 이지원(e-지원) 시스템 반출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 

위반 여부 논란이 있었던 시기로, ‘대통령 기록

물’과 함께 ‘유출’, ‘고발’ 등과 같은 단어도 상위 

빈도어에 함께 포함되었다. 4.1.2의 분석 결과

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은 이후에도 다

양한 정치적 사안과 맞물리며 정치 주제의 뉴

스의 보도량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며, 지속적

으로 상위 빈도어에 놓이게 된다.

이외에도 ‘평가’, ‘열람’, ‘생산’ 등이 새롭게 상

위 빈도어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록관리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9년의 ‘대학’, 2010년의 ‘지자

체’는 기록물 관리 기관이 대통령과 중앙정부 외

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나

타낸다([부록 1] 참조). 

4) 박근혜 대통령 시기(2013~2016)

기록물 관리 뉴스 기사가 가장 많이 생산된 

이 시기는 전 시기에 이어 ‘국정원’, ‘검찰’, ‘수

사’, ‘새누리당’, ‘민주당’ 등과 같은 정치적 단어

들이 상위 빈도어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시

기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이슈와 

논란이 존재했던 시기로, 먼저, 노무현 전 대통

령 임기 중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NLL(2013년에 1회 등장, [부록 1] 참조)’, ‘대

화록’이 유출되면서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의 여부와 함께 회의록 공개 여

부를 두고 장기간 동안 정당 간 논쟁이 치열했

던 시기였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항이 포함되면서 ‘최순실’, ‘연

설문’이 2016년에 상위 빈도어로 등장하게 되

었다([부록 1] 참조). 사실 이 시기는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기록물 관리 본연의 내용보다는 

기록물 관리와 맞물린 정치적 사안들이 뉴스 

주제의 주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6>에서 분석했던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주제의 기사들이 

대량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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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재인 대통령 시기(2017~2018, 현재 

임기 중)

이 시기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시작으로, 우

리나라 헌정수립 최초로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있었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보’간 대통기록물 이슈가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처음 상위빈도어로 

등장한 ‘박근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

태가 기록물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음을 증

명한다. 또한 탄핵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

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무단 ‘파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정치적 이슈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위안부’

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얼마 전 한

국인 위안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 기록이 최초

로 공개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이명박’, ‘4대강’, ‘다스’ 등 MB 정

부와 관련된 단어가 2018년에 처음 등장하면

서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 수사

에도 기록물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시기별 보도 내용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

면, 각 대통령 임기별 세부적인 보도 내용의 차

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

통령 임기였던 기록관리 도입 전반기 약 10년 

간은 기록관리의 개념이 도입, 적용, 확장되는 

시기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주된 뉴스 주제로 

보도되었다가,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재인 현 대통령의 임기 약 10년 간은 대통령기

록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관

련된 주제로 많은 양의 뉴스가 보도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4.2.3 언론사 유형별 주제 분석

일반적으로 언론사 유형은 기사의 주제를 구

성하는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연

구에서는 언론사 유형별로 출현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상위 빈도 주제어의 언론사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주제별 특성까지 함께 유추하

고자 하였다. 

<표 4>는 언론사 유형별 뉴스에서 추출한 

상위 30개 빈도의 단어를 나타낸다. 기사 전

체에서 추출된 상위 30개 고빈도어와 각 언론

사 유형별 상위 빈도어의 일치도를 비교해 보

면, 중앙지와 경제지가 26개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역지, 방송사, 전문지의 순으로 나

타났다. 

중앙지와 경제지의 경우, 전체 기사에 대한 

상위 빈도어와 유사하게 기록관리와 관련된 정

치적 이슈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위 빈도어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지와 경제지가 가장 높은 

뉴스 보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중앙지와 경제지가 다루는 기사의 

주제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지의 경우

는 전체 기사의 상위 빈도어 중 15개와 일치하

는 단어 외에 ‘보존’, ‘교육’, ‘평가’, ‘사업’, ‘행

정’, ‘생산’, ‘학교’, ‘운영’ 등 기록관리 업무 과정

과 관계가 있는 용어들이 상위 빈도어에 출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는 ‘앵커’, ‘인터뷰’, 

‘얘기’, ‘말씀’, ‘입장’, ‘사람’ 등과 같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개념보다는 방송사 뉴스 멘트에

서 자주 출현하는 단어들이 상위 빈도어에 고

유하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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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전체 빈도 중앙지 빈도 경제지 빈도 지역지 빈도 방송사 빈도 전문지 빈도

1 기록물 17,323 대통령 6,370 대통령 4,158 기록물 6,786 대통령 2,449 관리 1,125 

2 대통령 15,622 기록물 5,426 기록물 3,496 관리 5,448 검찰 1,209 기록물 935 

3 관리 12,116 관리 3,231 검찰 2,089 기록 2,543 청와대 1,089 기록 548 

4 기록 7,482 기록 3,057 관리 2,032 대통령 2,478 앵커 1,003 구축 517 

5 검찰 6,913 검찰 2,760 청와대 1,969 보존 1,167 인터뷰 796 사업 455 

6 청와대 6,417 청와대 2,532 공개 1,262 
국가

기록원
1,083 얘기 791 솔루션 386 

7 공개 4,926 공개 2,410 대화록 1,242 업무 1,082 수사 695 자료관 316 

8 정부 4,589 
국가

기록원
1,938 

대통령

기록물
1,176 자료 1,035 기록물 680 문서 293 

9
국가

기록원
4,387 정부 1,878 기록 1,175 교육 1,013 최순실 648 전자 275 

10 대화록 4,073 대화록 1,795 수사 1,141 평가 951 문건 601 기업 270 

11 자료 4,000 회의록 1,690 정부 1,071 정부 932 의원 536 업무 264 

12 의원 3,863 자료 1,592 의원 1,039 기관 923 상황 512 정보 260 

13 수사 3,782 의원 1,585 문건 1,015 문서 828 생각 502 정부 259 

14
대통령

기록물
3,443 열람 1,493 혐의 999 검찰 801 박근혜 501 RFID 258 

15 문서 3,257 
대통령

기록물
1,413 

국가

기록원
996 사업 793 조사 482 시장 238 

16 열람 3,113 수사 1,409 자료 985 공개 785 혐의 451 홈페이지 237 

17 문건 3,027 이관 1,243 열람 857 청와대 782 입장 450 보존 231 

18 회의록 2,966 문서 1,167 유출 804 운영 761 정부 449 기관 225 

19 이관 2,747 국정원 1,164 회의록 796 추진 741 말씀 443 
국가

기록원
224 

20 유출 2,713 폐기 1,115 문서 774 대상 725 후보 440 통합 212 

21 혐의 2,574 유출 1,059 의혹 770 대화록 702 공개 379 활용 212 

22 보존 2,557 문건 1,041 위반 746 의원 683 사실 364 데이터 206 

23 조사 2,485 주장 989 이관 734 기록관 667 의혹 341 대표 205 

24 의혹 2,454 국가 980 사건 733 선정 645 정도 339 공공기관 203 

25 국가 2,409 
새누리

당
978 법률 704 행정 643 대화록 331 서비스 202 

26 폐기 2,400 사건 951 주장 697 생산 611 문재인 329 문의 201 

27 주장 2,398 법률 949 국정원 663 계획 604 가지 322 국가 199 

28 법률 2,391 국회 922 확인 639 학교 595 가능성 316 제품 196 

29 업무 2,347 의혹 917 조사 624 폐기 584 유출 315 직종 196 

30 사건 2,334 노무현 914 새누리당 601 열람 577 사람 311 경력 195 

기사 전체 상위 빈도어와의 

일치 단어 수
26 26 16 14 10

<표 4> 언론사 유형별 상위 30위 빈도 단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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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질적인 단어들로 상위 빈도어가 구

성된 언론사는 전문지였는데, ‘솔루션’, ‘전자’, 

‘기업’, ‘RFID’, ‘홈페이지’, ‘데이터’ 등 기록의 

전자적 관리와 관련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

들이 상위 빈도에 많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

다. 이외에도 ‘사업’, ‘기업’, ‘시장’, ‘직종’, ‘경

력’ 등 기록물 관리 제반 산업과 관련된 용어

도 상위 빈도어에 포함됨으로써 전문지에서는 

기록관리 시장 관련 뉴스가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 유형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

앙지와 경제지가 전체 뉴스 기사의 주제와 유

사하게 기록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다룬 뉴스를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지는 기록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

을 중심으로, 전문지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와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시장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언어 네트워크 분석 기반 보도 내용 

분석 결과

4.3.1 시기별 분석

1) 김대중 대통령(1999~2002) 시기

이 시기는 4.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

물 관리 개념의 도입 초기로, <그림 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단어 간의 연결 강도가 낮은 모양

으로 크게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다. 오른쪽은 김홍일 전 의원의 

정보 문건이 한나라당에 유출된 사건을 나타내

고 있으며, 네트워크 왼쪽은 공공기관과 정부

를 중심으로 한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체계와 관

련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

물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전산화 관련 단어들

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눈에 띄

는 것은 단어 ‘통치사료’인데 이 시기만 해도 대

통령기록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관련 법

<그림 11> 김대중 대통령(1999~2002) 시기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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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도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통치사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노무현 대통령(2003~2007) 시기

이 시기의 핵심어들은 ‘기록물’과 ‘관리’라

는 두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기는 기록관

리 개념이 확장되던 시기로, 정부기록, 공공기

록, 국가기록, 대통령기록물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이슈가 언론을 통해 본

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4.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기록원’

의 전신인 ‘정부기록보존소’가 함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록관리시스템의 원

형이라 할 수 있는 자료관시스템 구축 이슈가 

기사에서 다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3) 이명박 대통령(2008~2012) 시기

이 시기의 핵심어들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대통령기록물 이슈가 처음으로 네트

워크에 등장하였는데, 이후 대통령기록물은 정

쟁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림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왼쪽으로는 지

자체 및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와 관련된 개

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이지원 반출 및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대통령기록물 이슈와 관련된 

단어들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는 처음으로 기록물 관리 주제가 정치적 사안

과 맞물려 언론에 보도되는 시기로, 이러한 현

상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4) 박근혜 대통령(2013~2016) 시기 

이 시기는 ‘대화록’, ‘검찰’, ‘기록물’, ‘NLL’ 등

<그림 12> 노무현 대통령(2003~2007) 시기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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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명박 대통령(2008~2012) 시기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그림 14> 박근혜 대통령(2013~2016) 시기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의 단어를 중심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노드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물’보다는 ‘대화록’이 이 시기의 단어 네트

워크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순실’과 관련 인물들이 네트워크 상에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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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네트워크 외곽의 절반 이상의 단어가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기는 기록물 관리 본연의 이슈 

보다는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가 이 시기 언

론 보도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서 촉발된 남북정상회

담 NLL 회의록 폐기 및 열람 이슈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이지원 반출 이슈가 정쟁의 주제

가 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오른

쪽은 이 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단어들이 위치해

있고, 왼쪽 일부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다. 

5) 문재인 대통령(2017~2018) 시기

이 시기에는 ‘기록물’, ‘청와대’, ‘검찰’, ‘박근

혜’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다란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15>를 보면, 왼쪽

에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슈가 재점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위쪽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 비리 조사와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네트

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전 대

통령의 비리 내용이 기록관리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오른쪽으로부

터 하단으로 이어지는 영역에는 이명박, 박근

혜 정부의 공공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

제가 뉴스에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

히, 4대강, 세월호, 5․18 기록물 관리 문제와 

위안부 영상 기록 발견 등의 이슈가 눈에 띈다. 

 시기별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록관리 

개념의 도입 초기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과

정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가 보도

<그림 15> 문재인 대통령(2017~2018) 시기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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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이후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이슈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를 시작으로 그 이후로도 지속

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기록관리 주제가 뉴스

로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2 주제별 분석

1) 정치와 사회

먼저 정치 주제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형성

된 단어 네트워크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와 관

련된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고,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록’, ‘검찰’, ‘청와대’와 같

이 오로지 대통령기록물만을 둘러싼 정치적 이

슈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네트워크

를 형성한 사회 주제 단어 네트워크를 살펴보

면 <그림 17>과 같다. 

사회 주제에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정치적 이

슈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치 주제 네

트워크에서 배제된 공공기록물관리 이슈가 네트

워크 왼쪽에 일부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

이 주제에서는 ‘기록물’과 ‘관리’ 두 개의 용어

를 중심으로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낮은 연결강

도를 보이며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주제와 관련

된 단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오른쪽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자원외교 이슈가 발견되었으며, 왼쪽으

로는 기록관리 분야 공공기관 및 관련 업체의 

채용과 일자리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

에서의 경제 주제 분야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그림 18> 참조). 

<그림 16> 정치 주제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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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사회 주제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그림 18> 경제 주제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3) 문화와 국제

문화를 주제로 한 기록관리 뉴스 기사의 단

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기록물’과 ‘관리’ 용어를 중심으로 문화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낮은 연결강도를 보이며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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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문화 주제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그림 20> 국제 주제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의 네트워크에서는 중앙 및 지방의 기록관의 기

록관리 이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하게 표현되

어 있으나 기록 보존과 관련된 기록관리시스템 

이슈와 서울시의 한국인 위안부 영상 기록 발견 

주제의 보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위안부 영상 기록 발견 이슈는 국제 주

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네트워크 상에 표현되

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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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이

슈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문화 주제 네트워크에서 약하게 표현되었던 위

안부 영상 기록 이슈가 이 네트워크에서는 오

른쪽 제의 핵심 단어로 등장하며 위안부 기록

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등과 관련된 

주제의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네트워크 오른쪽에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된 NLL 대화록 이슈가 자리하

고 있다. 

4) 지역

지역을 주제로 한 뉴스 기사의 단어 네트워

크 분석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이 주제에서

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 

기록관리 이슈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기록관

리의 이슈는 주로 전산화, 수상 및 표창, 기록관 

개관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 주제의 

기록관리 뉴스는 주로 지역 기록관의 소식 알

리고 이들의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

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IT_과학

이 주제에서는 ‘기록물’과 ‘관리’ 두 용어를 

중심으로 하여 IT_과학 주제의 연관어로 구성

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그림 

22>와 같다. 이 네트워크의 왼쪽에는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으

며, 오른쪽에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기술을 

주제로 하는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주제

에서는 기록관리가 지식관리(KM), 기업 컨텐

츠 관리(ECM), 기록물의 디지털화, DB 기술, 

RFID, 전자정부 등과도 관련된 개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제별 언어 네트워크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치와 사회 주제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림 21> 지역 주제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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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T_과학 주제의 뉴스 기사 핵심 단어 네트워크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

으며,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는 기록관리와 관

련된 각 주제의 특성을 반영한 뉴스가 보도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주제에

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일자리와 산업, 지역 주

제에서는 지자체 및 지방 기록관의 홍보, 국제 

주제에서는 위안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과 

같은 기록관리 분야의 외교적 이슈, IT_과학에

서는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기술 등이 주로 

뉴스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8년 6월 현재

까지 약 20년 간의 기록관리를 주제로 한 뉴스 

빅데이터 4,680 건을 ‘빅카인즈’에서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주제

에 대한 보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계열 뉴스 빅데이터에 적합한 연

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시계열 내용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방

법론인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대

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록관리 뉴스 보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량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 주제별, 언론

사 유형별 보도량을 분석하였으며, 언론 보도의 

내용의 차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빈도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기록관

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의 시기별, 주제별, 언

론사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량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록관

리 관련 뉴스 보도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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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1999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뉴스 보도

의 양이 적었으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2007년 이후로 보도량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2008년, 2013년, 2017년에 보

도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

적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언론 보도량의 시기별 차이에 대해서는 대통

령의 임기를 기준으로 20년을 5개의 시기로 나

누어 분석하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보도량이 가장 적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에 보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 보도량의 뉴스 주제별 차이에 대

해 분석한 결과, 기록관리 분야 뉴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정치’와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록관리가 우리나라

의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것을 증명한다. 

언론 보도량의 언론사 유형별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수치로는 지역지가 가

장 많은 뉴스를 보도하였으나, 각 언론사 유형

별 매체 수를 고려하면 중앙지와 경제지가 가

장 많은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주제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의 차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뉴스 기사 

본문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

과 뉴스 제목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언론 보도 내용의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

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출현 단어의 빈

도를 분석한 결과,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로는 

‘기록물’, ‘대통령’, ‘관리’, ‘기록’, ‘검찰’, ‘청와대’ 

등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0위에 해당하는 빈

도를 차지하는 단어를 통해 유추해보면, 기록

관리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주제가 대통령기

록물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 보도 내용의 시기별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각 대통령 임기별 세부적인 차이

는 있으나, 기록관리 도입 전반기 약 10년 간은 

기록관리의 개념이 도입, 적용, 확장되는 시기

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주된 뉴스 주제로 보

도되었다가,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

정된 이후 약 10년 간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심

으로 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로 

많은 양의 뉴스가 보도된 것을 확인하였다. 

언론사 유형별 분석을 통해 주제에 따른 보

도 내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앙지와 경제

지가 전체 뉴스 기사의 주제와 유사하게 기록

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다룬 뉴스를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지는 기

록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전문지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와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시장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뉴스

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에 보도된 뉴스를 대상으로 한 언어 네트

워크는 단어 간 연결 강도가 낮은 형태로 네트

워크를 형성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의 

언어 네트워크가 가장 연결 강도가 높은 형태

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별로 각각 생성된 언어 네트워크의 특징은 단

어 빈도에 의한 내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마

찬가지로, 임기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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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개념의 도입과 확장 과정에서 일어난 이

슈들을 중심으로 뉴스가 보도되었던 반면, 이

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 시기

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사

회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가 보도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단어 

빈도에 의한 내용 분석 결과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제별 뉴스에 대한 언어 네트

워크의 분석 결과, 정치와 사회 주제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를 형성하였으며, 경제, 지역, 국제, IT_과학 등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각 

주제의 특성을 반영한 뉴스가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언론사 유형별 단

어빈도 정보에 기반한 내용 분석 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단어 빈도에 기반한 내용 분석 결과

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약 20년이라는 장기간의 뉴스 빅

데이터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

법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과 시계열 내용 분

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최초로 기록관리 분야의 

뉴스 보도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그간 문헌정보학/기록관리학 분야에서의 

동향 분석 및 시계열 분석 연구는 학술지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해 왔다. 이 연구를 계

기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

는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문헌정보학/기

록관리학을 구성하는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뉴

스 빅데이터를 기반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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